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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년기의 정보이용 능력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노년기는 정보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특히 노인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고령자

를 대상으로 정보화 이용의 관련 요인을 사회경제적 격차 및 건강 차이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2015

년, 2016년 고령자 건강수준과 기능평가” 설문 자료의 60세-89세 1,605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화 이용에 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 활동제한과 건강수준이 유의한 독립적 영향 요인이었다. 이 결과는 서울시

고령자의 정보화 이용에서 격차 및 불평등의 관련요인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고령자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를 고려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고령자, 정보화, 사회경제적 위치, 정보격차, 정보소외계층

Abstract  The us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ICT) is closely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later life. The elderly in general, however, face difficulty in adapting to 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disparities and determinants in the use of information of the 

elderly residing in seoul. The  data is based on the “2015-2016 Seoul Survey on Elderly Health and Functional 

Assessment”, which include a total of 1,605 people aged 60 to 89. The results of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older, women, the lower educated, and those with restricted activity or 

poorer health were found to be th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digital poverty among older people. The 

results call for special attention to disparity within the older group to solve digital divide issues.

Key Words : Elderly, ICT, Socio-economic position, Digital disparity. Digital poverty

1. 서론

현대사회에서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은 고령자의 건강

과 삶의 질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정보습득, 의사소통, 여가활동 등은 고령자

의 삶의 만족 및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1,2]. 최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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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기반의 정보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

(ICT)의 활용은 더욱 확장되어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의 도구로 모바일헬스(mHealth)가 주목을 받고 있다[3]. 

정보화는 또한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건강행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정보화와 고

령자의 긍정적인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지속적

으로 밝히고 있다[4,5].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관계형성이 

고령자들의 고독과 소외를 완화시키거나 우울 수준을 낮

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6,7,8]. 이처럼 고령자의 정보화 

이용은 고령자의 사회활동 증진, 사회적지지, 자존감 증

진 등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건강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정보이용의 격차는 

노인의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과 건강 향상 잠재력을 저

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내 정보화 

접근성과 이용에서도 정보취약계층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정보화 이용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빠른 

정보화의 발전과 더불어 고령자에 관한 정보화 정책은 

국가사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과 정보 활용에 관련된 연령별 격

차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이다. 한국은 2015년 현재 인터

넷 이용률이 89.9%로 정보화 강국으로 일상생활이나 업

무의 상당부분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정보화는 1980년대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2000년에 본격적으로 전자정부가 시작되

면서 2006년 u-KOREA 유비쿼터스 전략, 2008년 IT융합 

사업까지 발전하였다[9]. 최근에는 메신져, SNS 등 새로

운 통신매체가 중요 소통도구가 되면서 개개인의 생활방

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비록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연령별 격차가 크다. 우리나

라 통계청 자료(2015)에 의하면, 10대~30대 젊은 층의 인

터넷 이용률은 99.9%로 정보화는 필수 재화이다. 하지만 

60대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59.6%, 70대 이상 고령

자들은 17.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보화 이용률이 급

격히 떨어진다[10].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강국

의 기반을 잘 활용하여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자는 

방안인 디지털 에이징(Digital-Ag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1]. 그러나 고령자의 정보화 활용범위는 여전히 제

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가 정보격차 실태조

사 결과, 정보소외계층 중 고령자의 경우 “정보화 접근

성” 문제는 감소했지만 “정보역량”과 “정보 활용” 격차지

수는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12,13]. 노년기 정보화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의 저해 요인으로 젊은 층에 비해 

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회부족과 생리적 변화로 인한 인

지 기능이나 활동제한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8]. 

노년기 정보이용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

한 고령자들에서 더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학자

들은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보참여(digital inclusion)란 용어를 사용하기

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정보화의 격차, 특히 교육이나 

소득에 따른 정보화 이용 차이는 두드러진다.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인터넷 접근도가 더 

높고[14], 고령자의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정보화 이용의 

양의 연관성[9]이 보인다. 한 연구는 고령자 정보화 장애

요인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의 촉진요인으로는 경제

적 지원을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12]. 지금까지 고

령자 정보격차를 보고한 대부분 연구는 소규모 조사로 

일반화가 어렵다. 국가 실태조사의 경우 기술적 분석으

로 인구집단별 정보격차를 보고하고 있으나, 주요 변수

별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대

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60대 이상 고령자 

1,605명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혼인상태), 

사회경제적 특성(학력, 경제활동, 경제상태. 사회적지지), 

건강지위(활동제한,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정보화 이

용의 차이를 분석하고, 도시 고령자 내부의 정보화 취약

계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

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등 정보화 기기 보급 환경이 좋은 서울지역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이용의 접근성 문제로 정보격차가 존재할까? 

둘째, 정보격차가 존재한다면, 인구·사회학적으로 정보화 

이용에 취약한 계층은 누구일까? 셋째, 고령자의 불건강 

수준이나 활동제한 여부도 정보화 이용 격차에 영향을 

미칠까?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구 거주 60세-89세 고령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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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건강상태에 따라 정보화 이용 차이를 확인하고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단면조사 연구

(cross-sectional study)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5년과 2016년에 실시된 “고령자 건강수

준과 기능평가” 단면조사 연구 2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정보화이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015년 11월 1차 조사와 2016년 11월 2차 조

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은 서울시 25개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89세 노인 인구 

1,605명이다. 이 조사 대상자는 표집 1단계에서 서울시 

25개구를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총 4개의 권역(동남, 동

북, 서남, 서북)으로 나누어 성별, 연령별 층화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2단계는 집락추출로 각 권역별 인

구 비례 확률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집락(동) 80개를 추출

하여 80개 동마다 10명씩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추출된 

집락(동)에서 조사대상 개인을 선정하는 과정은 서울시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참조한 할당 구성표를 기반

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년도 조사는 훈련된 조사원 

40여명이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방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과 2016

년 11월에 각 1개월씩 진행되었다. 연구 윤리 절차는 J대

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종속변수: 정보화 이용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정보화 이용” 은 “어르신께

서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시

나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사용하시면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2.3.2 독립변수: 노인 정보화 이용 관련 요인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선행 연구에서 정보화 이용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변수를 연구팀의 합의로 도출하였

다. 인구학적 변수는 연령, 성별, 혼인 상태를, 사회경제

적 변수는 학력, 경제활동, 경제상태, 사회적 지지를 포함

하였다. 또한 노인 정보화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지

위변수에 활동장애와 주관적 건강수준을 포함하였다.

노인 정보화와 관련한 인구학적 변수로 연령(60세-89

세), 성별,  혼인상태를 사용하였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만 ‘유배우자’로 나머지(별거, 이혼, 사별, 결

혼한적 없음)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로 학력, 경제활동, 경제상태, 사회적 

지지를 이용하였다. 학력은 대상자를 무학(문자해독 불

가), 무학(문자해독 가능),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 

대학원 이상의 8단계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졸 이

하’, ‘중졸’, ‘고졸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경제활

동은 현재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 그렇

지 않으면 ‘아니오’ 로 분류하였다. 경제 상태는 “매달 어

르신의 경제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문항에 돈이 많

이 남거나, 돈이 약간 남는다는 응답을 ‘충분함’으로 묶고 

겨우(수지를) 맞춘다는 ‘보통’, 돈이 늘 부족하다는 ‘부족

함’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어려울 때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친구나 친척(trusted confidants)

이 ‘없다’, ‘1명’, ‘2명이상’ 으로 분류하였다.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이외에 고령자의 정보화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건강지위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활동장애와 주관적 건강수준을 고려하였다. 활동

장애는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7문항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0문항 중 하나 이상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활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5점 척도인 주관적 건강수준은 ‘좋음 (아주 좋음, 좋

음)’ ‘보통’ ‘나쁨(나쁨, 아주 나쁨)’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4 분석방법

서울시 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백분율

과 평균을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특성별 정보화 이용 차

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고령자의 정보화 이

용에서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변수별 상대적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

틱 회귀분석은 각각의 변수만을 투입한 단변량 분석과 

고려된 여러 변수를 투입한 후 각 변수의 독립된 영향을 

살펴보는 다변량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

석은 노인 정보화 이용 관련 요인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비

교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4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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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the use (%)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ICT) of the sample

　 　 N= 1,605 　 Use of ICT (%)

n % Yes (%) P

Total 　 　 　 38.5 　

Age Mean age 69.4±6.9

60-69 832 51.8 59.6 
<.0001

70-79 628 39.1 17.2 

80-89 145  9.0 9.7 

Sex  　 　 　 　 　 　

　 men 746 46.5 41.6 
0.019

　 women 859 53.5 35.9 

Marital status  　 　 　 　 　 　

married 1161 72.3 45.2 
<.0001

others 444 27.7 21.0 

Educational attainment 　 　 　 　 　 　

≤elementary school 451 28.1 14.4 

<.0001middle school 423 26.4 27.5 

high school + 731 45.5 59.9 

Economic participation 　 　 　 　 　 　

yes 686 42.7 49.9 
<.0001

no 919 57.3 30.0 

Financial status -monthly 　 　 　 　 　 　

inadequate 444 27.7 25.7 

<.0001meeting ends meet 866 54.0 40.7 

adequate 295 18.4 51.5 

Trusted confidant 　 　 　 　 　 　

none 120  7.5 15.8 

<.00011 113  7.0 22.1 

≥2 1372 85.5 41.8 

Restricted activity 　 　 　 　 　 　

Yes 305 19.0 19.7 <.0001

No 1300 81.0 42.9 

Self-rated health 　 　 　 　 　 　

poor 232 14.5 14.7 

<.0001average 552 34.4 27.7 

good 821 51.1 52.5 

3. 분석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정보화 이용

Table 1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보화 이용에 관

한 일원분석 결과이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9.4세(±6.9)이

고, 연령 분포는 60대 51.8%, 70대 39.1%, 80대 9.0%이다. 

서울시 전체 고령자의 정보화 이용은 38.5%이며, 연령 

증가에 따른 급격한 감소가 관찰되었다(60대 59.6%, 70

대 17.2%, 80대 9.7%). 성별분포는 여성이(53.5%) 남성

(46.5%)보다 많았다. 정보화 이용(%)에 관한 카이제곱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보다(41.6% vs. 35.9%), 기혼자가 

사별자 등 기타에 비해(45.2% vs. 21.0%) 유의하게 높은 

정보화 이용률을 보였다. 이원분석에서는 고려한 사회경

제적 변수 모두 정보화 이용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고졸이상 59.9%, 중졸 27.5%, 초졸이

하 14.4%),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경우(49.9% vs 30.0%), 

경제적 형편이 좋은 집단이(51.5%, 40.7%, 25.7%), 사회

적 지지가 높은 그룹이 (41.8%, 22.1%, 15.8%) 정보화 이

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활동제한이 없거나(19.7% 

vs. 42.9%), 주관적 건강수준 평가가 보통이거나 건강한 

집단일수록(52.5%, 27.7%, 14.7%) 정보화 이용이 유의하

게 높아진다.

3.2 고령자 정보화 이용 차이와 관련 요인

고령자 정보화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혼인상태, 

학력, 경제활동, 경제상태, 사회적지지, 활동제한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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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ICT among older Seoul residents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OR 95% CI

Age (ref=60-69)           

  70-79 0.14 0.11-0.18 0.22 0.17-0.30

  80-89 0.07 0.04-0.13 0.15 0.08-0.29

Sex (ref=men)　 　 　 　 　

women 0.79 0.64-0.96 0.75 0.57-0.99

Marital status (ref=married)　 　 　 　 　

  others 0.32 0.25-0.42 0.76 0.55-1.04

Educational attainment (ref=high school+)　 　 　 　 　

  middle school 0.25 0.19-0.32 0.37 0.28-0.50

  ≤elementary school 0.11 0.08-0.15 0.26 0.18-0.37

Economic participation (ref=yes)　 　 　 　 　

  No 0.43 0.35-0.53 1.06 0.81-1.39

Financial status - monthly (ref=adequate)　 　 　 　 　

  making ends meet 0.64 0.49-0.84 0.88 0.64-1.22

  inadequate 0.33 0.24-0.44 0.74 0.50-1.08

Trusted confidant (ref=more than 2)　 　 　 　 　

  one 0.40 0.25-0.62 0.62 0.37-1.07

  none 0.26 0.16-0.43 0.57 0.32-1.01

Restricted activity (ref= no)　 　 　 　 　

  Yes 0.33 0.24-0.44 0.54 0.37-0.78

Self-rated health (ref=good)   　 　 　

  average 0.35 0.28-0.44 0.62 0.47-0.81

  poor 0.16 0.11-0.23 0.53 0.34-0.85

수준 별로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Table 2).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령자의 

정보화 이용 관련 고려한 모든 변수, 즉, 인구학적, 사회

경제적 특징, 건강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통제하고 독립적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

령, 성별, 교육수준, 활동제한, 자가 건강수준이 정보화 

이용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낮은 경향이 있었다. 특히 연

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연령은 60대에 비해 70대의 정보화 이용의 교차비

가 78%가 적고(OR 0.22%, 95% CI 0.17-0.33), 80대는 

85%나 낮았다(OR 0.15, 95% CI 0.08-0.29).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에 비해 중졸에서 정보화 이용의 교차비는 63% 

(OR 0.37, 95% CI 0.28-0.50), 초졸 이하는 74%가 낮았다

(OR 0.26, 95% CI 0.18-0.37).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거주 

고령자의 정보화 이용에서 정보격차가 존재하는지 알아

보고,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지위별 특성을 고려하

여, 정보취약계층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고령자 중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여자인 경

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활동제한이 있거나 불건강한 

노인의 경우 정보화 이용이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연령

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화 이용의 상대적 격차가 두

드러졌다. 본 연구결과는 고령자 정보화 사업 추진에 있

어, 정보화에 취약한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정책 수

립 및 정보화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 서울시 고령자의 경우 후기 고령자와 저

학력 집단이 정보화 이용의 취약계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정보화 이용에서 연령

의 부적 연관성은 국내외 연구에서 관찰되었다. 심상완

과 김정석의 연구(2001)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이 50

대 이상 장년층에서 현격히 감소하고 연령 격차가 2000

년대 초반까지 증가된다[15]. 한국인터넷 진흥원 보고서

(2010)에 따르면, 미국의 65세 노인의 정보화 이용은 

41%에 이르렀으나, 우리나라는 13.6%로 현저하게 낮았

다. 본 연구는 서울시 노령자 내에서 연령별 정보화의 이

용은 60대는 59.6%, 70대 17.2%, 80대에서는 9.7%로, 현

저한 연령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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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년기의 정보화 이용의 급속한 증

가도 함께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령자 정보화의 성별차이는 남성이 여

성보다 정보화 이용률이 높고, 정보화 이용과 유의한 연

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은 기존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정우식 등 (2011)의 연구는 노인의 성별, 배우자 유

무, 교육수준에 따른 인터넷 이용 차이를 보고하였다[4]. 

특히 유배우자의 경우가 정보화 이용율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18]. 본 연구에서 단변량 결과는 이러한 기존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나, 다른 인구 사회경제학적 변수 

등을 통제하면, 결혼상태와 정보화 이용의 연관성은 사

라졌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유배우자 노인

에 비하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정적 건강상태가 

정보화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고령자 내부에서의 교육수

준에 따른 정보화 격차는 기존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일관

적이다. 황은희 등(2011) 연구에서도 교육수준, 경제상태

에 따라 인터넷 사용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14], 

홍명신(2003) 연구에서도 고소득, 고학력, 화이트 컬러, 

전문직 종사 고령자가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6]. 오늘날 한국인은 국제 교육수준 비교에

서 높은 순위를 보이지만 세대 간 교육수준의 격차가 크

다. 현재 이 연구의 대상인 60-89세 고령자의 경우 1927

년-1957년 출생 코호트로서 유년기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이다. 격변의 사회변동을 겪은 이들은 

삶의 후기에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정보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해독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

보화 학습에 같이 노출되어도 학력에 따라 효과가 다르

게 나타난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고령자의 경우 일반

적 정보에 노출도 높고 이러한 노출이 관심으로 이어지

고 인식이 높아져서 결국 정보화 이용의 차이를 만드는 

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중고령자 대상 연구는 

고령자의 교육수준이 정보화 건강정보인식(eHealth literacy)

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17]. 국내 연구(정우식 외 

2011)에서도 인터넷 이용 고령자 과반 수 이상이 인터넷

을 통해 건강정보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4]. 이는 고

령자의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인터넷이나 정보

화 활용을 제시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을 위해서 저학력 고령자를 배려한 노인복지 정책과 

활동이 필요하다. 정보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

한 캠페인과 함께 복지관을 활용한 단계별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수준 등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건강상태가 좋고 활동 제한이 없는 고령

자가 정보화 이용이 높다. 이 결과는 주관적 건강수준을 

보통/좋다고 평가하는 집단에서 인터넷 이용에 대해 긍

정적이라는 선행연구[4]와 일치한다. 이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노인이 정보화 교육에 참가하거나 정보통신기기 활

용의 기회도 높고,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건강수준과 

관련이 있는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건강상태와 정보화 이용의 양적 상관관계를 지지

하는데, 고령자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건강 

정보를 찾거나 예방적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또한 온라인 SNS 활동 참가로 가족들과 유대감이나 공

동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등 사회참여와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반대의 설명도 가능하다. 네델

란드의 연구는 만성질환이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들

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전자통신으로 사회적 지원 프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외로움 

감소와 심리적 건강증진 효과가 있었다[19]. 우리나라에

서도 고령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화의 활용 실태와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 노년기 정보화 이용과 경제 상태나 경제

활동과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화 이용과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높고[8,18], 컴퓨터 소유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14].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통신기기를 다룰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 이용의 도구인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기 위해 기기 구입과 이용료 등을 

부담해야 해야 되는데 결국 이는 노인의 경제력으로 연

결된다[16]. 국내외 연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인들 

중 일부는 비용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중

단했다고 보고했다[20,2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제상

태와 정보화 이용의 뚜렷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소득 등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다른 연구에 

비해 주관적 경제수준 지표를 가지고 분류한 본 연구 결

과의 한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도시를 (서울시) 중심으로 한 연구로, 인터넷 접근의 

용이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서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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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인터넷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복지관, 도

서관, 버스터미널, 공원 등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어디에

서나 가능하여 정보화의 접근도가 높다. 또한 사회적 지

지는 단변량 분석에서 정보화 이용률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지만, 다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져 

교육수준과 연령의 효과가 노년기 정보화에 미치는 영향

에서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이 연구결과는 단면연구 조

사결과로써 명확한 인과관계의 확인이 어렵고, 각 변수

들 간의 연관성만 보여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활동장애나 불건강 상태가 정보화 이용의 저해요

인인지, 정보이용의 문제가 불건강을 초래했는지 본 연

구 디자인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노인들의 월 소

득이나 재산 등을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제수준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주관적 경제수준은 객관

적인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절대적 빈곤이

나 물질적 결핍에 대해 사회의 불평등 측정에 상대적 지

위를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 셋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 분석에서 고령자 정보화 이용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복지관 방문 

횟수나 주변인 스마트폰 이용 여부 등의 요인들을 추가

하여 추후연구를 진행한다면, 정보화 이용의 격차에 보

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에서 정보화는 정보화 접근성에 해당하는 이용 여부를 

묻는 이분적 개념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서울시 고령자 정보이용의 

격차 실태를 보고하고, 정보화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정보화 이용에서 인구사회학적, 

건강지위별 관련요인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연구 결과

는 고령 노인에 있어서의 주요한 건강(활동제한과 건강

수준)과 정보화 이용의 강한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입증된 정보화 이용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줄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수준이 정보화의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고령자 내부의 정보격

차를 줄이기 위해, 70대 이후 고령자, 여자 노인, 저학력 

노인, 활동장애가 있거나 불건강한 노인 등 취약정보계

층을 고려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학문적으로는 이 연구결과는 다양한 인구 사회경제적 지

표, 건강 지표를 활용하여 노인의 정보이용의 격차에 관

련요인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mHealth 등 고령자 건강증진 방법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향후 다차원적 정보화 격차의 개

념을 포착하기 위해 정보화 인식, 지식, 활용 등 개념을 

포함한 확대된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뿐

만 아니라, 종단면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정보화 이용의 

격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

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보통신기기는 고령자의 사회참

여 확대를 도모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건강서비스의 

활용 도구로서 그 사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확대될 전

망이다. 정보화는 모든 고령자들이 유용하게 실생활에 

이용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재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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